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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지원정책에서 관점에서 살펴본 한 · 독간의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거래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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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은 한국  독일 양국에게 요한 정책이다. 독일입장에서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은 국 

 일본을 겨냥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략  거 으로서 요하다. 한 한국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의 국제기술 력은 EU의 략  거  국가로 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요함에 비해 지 까지 한국에

서는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을 한 우리정부의 정책에 한 연구는 꾸 히 되어온 반면, 독일정부가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을 한 독일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정부가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을 지원하

는 정부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거래비용이론에 토 를 두고 국제기술 력정책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4장에서는 독일정부의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 5장은 결론분야로서 
독일정부의 정책에 토 를 둔 한국정부의 향후 방향에 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독일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을 해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지원정

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is important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especially from the view of hub Asian countries around China and Japan. The Korean strategy has emphasize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Germany, an established hub for the EU. However, German and Korean technological 
cooperation requires supporting policy by the German government for further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Korea.
Active support policies for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have been considered for implementation within the 
main countries. The German government has increasingly recognized Korea as an important partner country. This 
paper seeks to identify support policies for German small-to-medium size enterprises (SMEs) for greater technological
cooperation. Study results found that German SMEs need to strengthen network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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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은 한국  독일기업들에게도 

요하다. 한국정부는 이에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독
일과의 국제기술 력을 지원하고 있다. 양국 간의 국제
기술 력은 한 국가만의 지원정책이 요한 것이 아니라 

상 국가의 기술 력정책 한 요하다. 기존에 이루어
진 몇몇의 한독간 국제기술 력정책은 한국정부 에

서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을 다루었다[8-11]. 독
일정부가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을 해서 어떠한 정책

을 가지고 있는가를 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정부에게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독간의 국
제기술 력을 해서 독일정부의 국제기술 력 지원방

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 을 두도록 한다. 
지원정책을 조사하기 해서 1차 으로 기존에 문헌

조사를 하 으며, 여기에서 으로 조사한 것은 ‘독
일기업들이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을 한 애로사항  

문제 ’을 다룬 자료들을 조사 분석하 다[3-4,15]. 그리
고 2차 으로는 정책집행자들을 만나 실질 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을 한 지원방안들

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 다.
제 2장에서는 이론  토 로 거래비용이론과 국제기

술 력을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 4장
에서는 조사내용인 독일기업들의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 제약요인  문제  그리고 독일정부의 국제기술 력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결론분야
로서 독일정부의 정책에 토 를 두고 한국정부의 향후 

방향에 해 알아보았다. 

2. 이론적 배경: 거래비용이론과 

국제기술협력정책

2.1 거래비용과 국제기술협력

거래비용은 시스템을 운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the cost of running the system)이라고 정의된다[27]. 
여기서 시스템이란 조직을 의미하며, 구체 으로 거래비

용은 상(bargaining), 정보모집  처리 (assembling 
information), 계약이행감사(monitoring compliance with 
agreements)등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한다[16]. 
이외에도 거래 트 의 교체로 인한 교체비용도 여기

에 포함되며, 이는 특히 산업재 거래의 경우, 납기, 품질, 
가격 등이 요하기 때문에 소비재에 비해 상 으로 

요한다.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근본 인 원인은 기회주의이다. 

거래 트 가 기회주의 인 행동을 함으로써 거래자는 

그에 따라 거래 트 의 기회주의 인 행동을 억제하려

는 노력을 하게 되며, 거래비용은 그러한 노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뿐 만 아니라, 기회주의를 억제하지 못
하는 경우에도 상 으로 불리한 여건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능한 한 거래
자는 거래 트 의 기회주의를 억제하는 노력을 하게 되

는데, 이러한 방법의 가장 극단 인 형태가 거래의 내부

화이며,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거래비용이론이다
[16-17].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거래비용의 종류에는 비비

용, 상비용, 통제비용 그리고 응비용이 있다. 비비
용으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트 를 탐색하는 데 소요되

는 여타 비용을 말하며, 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계약서 이후에 국제기술 력을 실행하는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들에 한 경제  비용을 말한다. 
즉 기술 력 트 들이 공동기술개발로 인해서 법 으

로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통제비용은 계약서 사항 내용과 동일하게 실행
이 되었는가에 한 양국 간의 기술 력 트  간의 

검과 연 되어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응비용은 
기술개발을 하고 나서 계약서 사항 로 이루어질 수 있

게 양국 트  간에 기술문제에 한 사항을 조정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16-17].

2.2 거래비용과 독일정부 지원정책방향

독일정부는 제품개발 단계에서는, 즉 특정 목 국가

들에게 개발된 제품의 용과 특정 시장요구에 한 기

술변형 등에 해서는 정책  지원을 꺼린다.
제품 용단계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국제기술 력정

책으로는 특히 소기업을 해서 일반 으로 사 단

견, 아니면 박람회 참가 등으로 지원한다. 특별한 직
인 연구기술개발 재정지원은 많지 않다. 
독일정부 정책  지원의 특징은 국가 으로 가능한 

트 를 탐색하는 기단계에 집 되었든가, 아니면 최
종단계 수출단계에 집 한다. 즉 상단계와 실행  통
제단계에 한 지원은 거의 없으며, 이 분야에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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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 결여된 상태다. 하지만 실질 으로 독일 

소기업들이 외국과의 학문 으로 학자  기술자 간의 

국제기술 력을 한 상을 개발하는 과정 안에서 어려

움이 많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통제  
상과정에서 보다 나은 연구기술개발 력 최 화를 

한 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
는 거래비용이론 에서 살펴본 독일정부의 일반 인 

국제기술 력 지원정책을 나타내고 있다(참고 Fig. 1).

Fig. 1. The Type Transaction Costs for the German 
Government Support Politic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차 으로 이루어졌다. 1차 으로는 기존

에 이미 연구된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 자료 에서

[8-11] 독일기업들이 한국기업과의 국제기술 력을 하

는데 요한 제약요인이 무엇인가를 찾는데 우선 으로 

자료분석을 하 다[3,4]. 그 자료분석에 토 를 두고 독

일정부의 지원정책 방향과 지원정책의 내용을 구체 으

로 조사하 다. 2차 으로는 이러한 분석요인에 토 를 

두고 독일정부의 지원정책  정책방향을 알아보기 해 

자는 2016년 6월에 약 2주 독일정부를 방문하 다. 방
문에서는 정책입안자와 정부 계자들과 인터뷰하 으

며, 내용으로는 독일정부가 기업들의 제약요인을 해결하
는데 필요한 지원정책과 정책방안을 알아보는데 을 

두었다.

4. 독일정부의 한국과의 국제기술 협력 

정책

4.1 독일기업의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 제약요인

4.1.1 협력파트너

재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은 공동연구를 심으로 

약 395명이 한국과 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230명 정도는 한국 트 와 성공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 력 트로는 보건/의료기술, 
제품생산기술, 마이크로시스템 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4,5]. 

4.1.2 제약요인

제약요인은 2가지 에서 조사하 다: 한 그룹은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을 원하는 독일기업그룹과 다른 

한 그룹은 이미 국제기술 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 구

분하 다[4-6].
력을 원하는 기업들이 보는 제약조건으로는 한국에

서의 네트워크 근부재, 불충분한 시장지식, 력을 유

지하기에 시간  요구, 언어장애, 미비한 지 재산권의 

보호, 부족한  그리고 높은 과업능력과 제품의 품질 

 기술력을 들었다[6]. 
반면 이미 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는 제약조건

으로는 력 안에서 고정된 인 자원이 필요한 것, 한국
인과의 인  네트워크에 한 연결이 필요, 구체 인 기

업 략부재, 략실행이 어려운 , 충분한 시간과 구체
화된 계획/재정 필요 그리고 력을 유지 한 많은 시간

할애가 요구됨을 들었다. 
양측 모두 요한 제약요인으로는 독일기업들이 한국

과의 국제기술 력에서 요한 인 네트워크에 근하

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독일정부 일반적인 국제기술협력정책

독일정부(BMBF  BMWi)가 지원하고 있는 일반
인 국제기술 력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된다: 실질  

장기정책, 간  장기정책 그리고 미래의 망(참고 
[Fig 2]). 실질  장기 정책에는 세계 최고가 되기 한 

국제 력 략을 들 수 있으며, 신역량을 국제 으로 

강화하기 해서 그리고 제 3세계국가들과의 연구기술 
교육 그리고 지속가능기술 확장을 함 구리고 독일 자

국을 한 국제 인 책임 임과 로벌 도 을 강화하기 

해서이다. 이러한 장기정책에 반해 장기 정책을 간
으로 지원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장기정책에는 우선 해외에 직  상주하는 기 들에 

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국제 인 자

료수집정책  독일 자국에 한 “독일, 연구, 그리고 
신의 나라”라는 홍보를 하게 하는 지원정책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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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장기  장기 인 략틀을 통해서  미래의 

독일이 가지는 망을 크게는 유럽차원에서 작게는 독일 

주정부 략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13].
장기정책에 해당하는 신기술 략을 해서 세계 으

로 최고의 신성장기술을 발굴  개발하는 목 으로 

산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장기 정책 틀 안에서 한국과의 국제

기술 력 략이 특정 주정부 략을 넘어서서 국가 체 

차원에서 다루어진다[14]. 

4.3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 지원정책

독일정부가 지원하는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 정책은 

지 까지 간헐 으로 큰 정책  틀 없이 일반 인 “국제
기술 력“ 이름 하에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Fig. 2. German Government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Politics 

독일정부의 일반 인 국제기술 력은 2006년부터 
체 인 로그램 안에서 자원을 기술과업의 강화를 해

서 처음으로 국제/교육  기술 력에 총 15Mrd.유로를 
투입하면서, 그 안에서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이 활발하

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4-5].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은 독일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

정부가 각자의 력과 력잠재력만 고려하면서, 연방정
부와 교류하면서 체 인  안에서 비 산이 측정

되어 왔다. 한 정부지원이 에 독일의 몇몇의 개별

으로 극 인 기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새

롭게 만들어진 연구기술개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과

의 연구기술개발 력을 발 시켜 나아갔고, 한 이것은 

독일 체에 국제기술 력에 요한 기 를 제공하기도 

했다. 다른 한 면으로는 한국 측에서의 노력으로 독일과
의 국제기술 력 역량이 상승한 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기술력이  더 세계 으로 인정받는 외부

 요인과 한국정부가 추진한 인큐베이터 설립, 신

인 소기업 창업지원 등의 극 인 정책  뒷받침 등

을 들 수 있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에서 자국의 소기업들을 

한 한국과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기 시작하

다[3]. 소기업 지원 국제기술 력정책은 장기  하

부 략에 해당한다. 독일정부는 먼  ‘독일기업들의 한
국과의 국제기술 력에 제약요인’으로 나타나는 인 네

트워크 부재에 을 맞추어 지원한다. 이에 독일정부
는 해외주재기 들을 효율 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선

인 지원정책을 실행한다.  그 첫 번째 실행정책으로 조직
화된 독일 문가 단체를 연구기술개발 력에 활용  

체정책에 조화를 이루게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특
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독간의 력에 소극 인 

한국 문가들을 극 으로 력에 동참하게 끌어내는

데 있다. 한 문가 단체를 효율 으로 활용하고 따라

서 효과 인 력을 이끌어 내기 해서 긴 시간과 노력

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 으로는 한독상

공회의소, Frauenhofer, DAAD 그리고 독일주정부 한국
표기   가장 요한 사 이 들어간다. 
그들의 질 인 역량과 지 문기 의 능력 체는 

연방정부  주정부가 략을 개발할 때 는 수정하고

자 할 때 항시 모니터링 하는 상으로 토 를 두고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 인 정책 틀 안에서 독일정

부는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을 한 신잠재력을 키우

고 있으며, 한 동시에 신지원 로그램들은 만들어가

고 있다. 특히 독일 주정부에 맞는 한국지방자치단체들
과의 각 특성별 독일 주정부와 한국 지방자치들과의 네

트워크가 이 정책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 인 틀 안에서 구체 으로 맞는 력

트 들은 다시 한국부처의 상 트 와 함께 공동으

로 탐색하여 공동 력이 추진되기도 한다[3,7].
독일정부가 지원코자 하는 주요 상은 독일 소기업

들이다. 한 정책 으로 독일 소기업들과 연 된 한

국의 국제기술 력 상들은 한국 소기업  기업

들, 한국의 정부연구기 (정부 연구 기 들) 그리고 한국
의 학교들이다. 이러한 기 들은 독일 소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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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은 독일 소기업을 해서 지

식 집약 인 제품에 한 독일기업의 시장 유율을 계속 

상승시키는데 있고, 한 독일정부는 그것을 통해서 한

국 기업들의 독일 본국에 보다 많은 직 투자를 실행 할 

것을 노력하고 있다.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독일의 신네

트워크와 역량네트워크 안에서 신 로세스 발 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다른 활동과 주도 으로 추

진되는 지원방안은 주정부차원에서 한 그 하부지역

(regional)에서 나타난다[12]. 이러한 네트워크 차원에서
의 력은  더 확장을 노력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한국과의 국제기술 력은 따라서 연방차원, 

주정부차원 그리고 EU차원으로 확장하는 체 인 지

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지원정책은 
우선 으로 연방, 도 그리고 지자체 네트워크 는 독일 
기업 간  그리고 한국기업간의 네트워크 등을 한 에 

볼 수 있게 하는 맵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6].

5. 결론

한독간의 국제기술 력은 한국과 독일 양국에 요하

다. 본 논문문에서는 기존의 한국정부의 독일에 한 국
제기술 력 정책  연구를 넘어서서, 독일정부가 한국과
의 국제기술 력을 하는데 지원정책이 무엇인가 알아보

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이에 우선 으로독일정부정

책의 실수요자인 독일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를 제 4장에서 분석해 보았으며, 그 요인은 한국과의 국
제기술 력에서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정부 정책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지원해주
는데 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
문의 학문  기여는 처음으로 독일정부의 한독간의 국제

기술 력을 한 정책지원을 연구한 것에 찾을 수 있다. 
향후 한국정부 장첵으로는 보다 극 으로 한독간의 국

제기술 력을 해서 독일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네트워

크형성 정책에 극 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컨  한국기업들이 독일로 진출하고자 할 때 한

국에 진출한 독일 네크워크를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

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네

트워크를 략 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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